
(2021 성경칼럼 4번째 : 정상과 비 정상의 차이)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밤에 찻아와 만난 ‘니고데모’ 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가

나 혼인잔치 사건이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도대체 어

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학식과 재물이 부족하지 

않을만큼 충분한 사람이었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꽝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이 누군지 상세히 알아 보기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

낸 사람이 분명하다. (1:19,24) 그때 요한은 니고데모가 보낸 사람들에게 ‘네 뒤에 오

시는 이’ 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그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임을 알렸다.그

리고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1:26,27,33,34)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

래 찻아 온 것은 우연한 호기심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가 왜 하필이면 밤에 예수님을 찻아 온 동기나 배

경따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왜 

그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이러니칼 한 것은 예수

님을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정말 많았다. 니고데모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살

펴 보아라! 그들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섯번째 남자와 살고있는 4

장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질 것을 다 누리며 살아도 죽을 병에 걸린 아들

을 둔 왕의 신하나,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동안 누워있던 병자들이 정

상적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진 것 많고 교육을 잘 받고 

무엇보다 교양과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

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

실 세상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보다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뜻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비정상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보다 매우 정상적이고 온

전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

원’ 은 필수가 아니라 ‘생명’ 이다. 그들에게 구원은 옵션이 될수 없다. 그러나 온전하



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구원’ 은 생명이 아니라 옵션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사람들

이 믿기 더 힘들다는 뜻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매우 정상

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병들고 

망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은 가장 바르고 정상적이고 온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

이다. 그들이 모두 ‘니고데모’ 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

든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건강한자는 의원이 옵션일 뿐이지만 병든자에

게는 의원이 생명이란 뜻이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

르러 오셨다’ 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정말 죄인은 정상적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

이란 뜻이다. (마태 9:12-13)  니고데모는 곁으로는 하나님도 잘 알고 교양있고 체면 

차리며 사는 정상인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안에는 무엇이 빠져 버린 알멩이 없는 

비 정상적인 껍데기란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